
66	 리 아호나

제나 코포드

실화에	근거함.

“나에겐 가족이 있네. 소중한 내 가족”(어린이 노래책, 98쪽)

“앤
드루! 버스 왔다!”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앤드루는 문밖으로 달려 나갔어요. 앤드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에이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에이미는 너무 어려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앤드루는 학교가 좋았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담임이신 킴볼 선생님도 좋아했어요.

오전 쉬는 시간이 끝나자 킴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는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오는 날이에요. 부모님께 

학교에 오실 때 직업과 관련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직업 

이야기를 듣는 신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훌륭하신 
조부모님 삽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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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는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오는 

날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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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부모님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엄마에 

대해서도 기억나는 게 많지 않았어요. 앤드루가 어렸을 때 

떠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도 잘 몰랐어요.

앤드루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토니네 엄마는 소방관이셨고, 제시카네 아빠는 

동물원에서 일하셨어요. 모두들 제시카네 아빠가 교실에 

원숭이나 나무늘보를 데려오시기를 바랐어요.

“너희 부모님은?” 토니가 앤드루에게 물었어요.

앤드루는 자기 발을 내려다봤어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

앤드루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분들의 직업은 

그다지 멋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담요와 아기 옷을 파셨어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푸드트럭을 모셨고요. 앤드루는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오는 날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날 밤 앤드루는 몰몬경의 첫 장을 읽었어요.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니파이전서 1:1)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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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는 생각했어요. ‘나는 부모님과 살고 있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걸.’

바로 그때, 에이미가 포근한 담요를 껴안고 앤드루의 방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에이미는 담요를 들어서 앤드루에게 보여 

줬어요. “할머니가 만들었어!”

“그래, 할머니가 너를 위해 그 담요를 만들어 주셨구나.” 

앤드루는 살짝 웃어 보였어요.

앤드루는 할머니가 해 주신 좋은 일들을 모두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는 학교 가기 전에 아침도 만들어 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시고, 앤드루와 에이미와 함께 게임도 해 주셨죠. 

할머니는 엄마 같았어요.

그리고 앤드루는 할아버지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앤드루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셨어요. 숙제도 도와주셨고, 또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빠 같았어요.

앤드루는 좀 더 활짝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학교에 모셔가는 

것을 생각하면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나에게 훌륭한 부모님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셔. 이건 특별한 일이야.’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오는 날에, 앤드루는 교실 뒤에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토니네 엄마는 소방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모두에게 헬멧을 써 보게 해 주셨죠. 제시카의 

아버지는 동물원에서 거북이를 가져오셨어요.

“앤드루, 네 차례야.” 킴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앤드루는 할아버지와 함께 교실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큰 트럭을 운전해서 

음식을 배달해요.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앤드루가 올려다보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런 후 할아버지는 트럭 운전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일터에서 가져온 간식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앤드루 반 

아이들은 할아버지 직업에 관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앤드루는 할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앤드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에이미는 가족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가족이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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